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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che, 타미플루 공동생산 제의
보건복지부, 국내 제약기업 선정 타진 … 미국․일본과도 협상

조류 인플루엔자(조류독감) 치료제 <타미플루>의 독점 생산기업인 스위스 Roche가 국내 제약기업과 타미플

루를 공동 생산․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.

또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면 현재 80만명분에 그치고 있는 치료제 확보에 큰 숨통이 트일 전망이

다.

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, Roche는 최근 정부에 국내 제약기업 중 일정기준 이상의 제조공정 

능력을 보유한 곳과 공동으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.

현재 Roche의 생산능력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, 국내 바이오기업이 치료제 생산을 추진하

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.

Roche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, 일본 등 주요 제약 선진국에 비슷한 의사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

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생산에 적합한 국내 제약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Roche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중

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정부 관계자는 “Roche의 제안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권 포기와는 다른 

차원의 문제로, 국내 제약기업이 타미플루를 생산하더라도 스위스 Roche의 통제를 받는 만큼 Roche의 독점적 

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“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면 공급안정은 물론 현재 1인당 60달러 선인 약값이 절반 또는 3분

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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